
<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…>

화학산업정책 관련 의혹들!
한보사태의 파장이「성역없는 수사」라는 외양과는 달리 5조7 0 0 0억원이라는 거액을「부정대출」토록

압력을 행사한 부정·부패의「핵심」을 파헤치는 근본을 피하면서「부스러기-콩고물에도 못미치는

조무라기」몇명을「원천」으로 둔갑시켜 교도소에 보냄으로써 마무리되고 있는 듯한 인상이 짙게

풍기고 있다.

물론, 우리나라 검찰을 국민을 대변하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사법기관으로 믿는 국민들은 아마 단

한명도 없을 것이고, 검찰이 지금까지 정치권력으로 부터 독립하지 못한 채「권력의 시녀」로서의 역

할에 충실해 왔다는 측면에서 보면, 처음부터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그리 서운해 할 것은 없

을 것이다.

일부에서「문민정부」를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으나, 정치권력의 속성 및 검찰 자신의 한계적 사고, 국

민위에 군림하면서 부정·부패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현실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이나 사회정의

에는 아랑곳않는「문민독재」가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보면「착각」이상은 아니

었을 것이다.

이를 두고 국민들은 정권말기적 현상이라고 자위( ? )한 나머지 나름대로「실체」를 지목하고 유추하

면서 각종 유언비어를 통해「진실」에 근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하다.

다만,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국민일반의「유추」가 정권이 뒤바뀌고나면 대부분「진실」로 판

명된 과거의 선례가 이번에는 뒤업어지길 실낱같이 기대할 뿐이다.

즉, YS정권이 부정·부패와 연류된 정치인이나 관료를 지위고하를 가릴 것없이 모조리 법의 심판대

에 올려놓고, 권력의 근저를 애워쌓고 거간꾼 노릇을 하고 있는 주변 또한 말끔히 청소, 국가발전의

초석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.

「한보사태」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정치권력을 핑계로 무작위적이고 무책임한 대출을 자행함으로써

해당은행 및 예금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자들은 물론 국민의 혈세를 축내게 한 은행장이나

은행의 임직원들도 부정대출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.

특히, 부정·부패에 연관된 모든 자들에게 손해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책임을 묻게 하는 제도적 장치

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싶다.

화학저널은 1 9 9 1년 5월1 5일 창간한 이래 정치·관료조직의 부정·부패 및 권력의 울타리를 맴도는

부패 조장집단이 나라를 망치는 근원이라고 판단, 수십차례에 걸쳐 이의 척결을 강조해왔고, 화학산

업과 관련해서도 정책 수립에서 부터 집행 그리고 사후감독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

정·부패와 이를 조장하고 거간노릇을 하는 작태,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국세를 축내는 행태 등「화

학산업 관련 부정·부패」를 과감히 도려낼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.

화학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6 0 ~ 7 0년대 공업화정책을 시행하면서 부터 무수한 부정·부패가 자

행돼 왔으며, 80년대 이후에도 N C C를 비롯 투자와 관련한 대규모 부정이 여러차례 거론된 바 있고,

9 0년대에 들어서도 석유화학 투자조정을 비롯 석유화학제품 수급·가격 카르텔 등 많은 문제점이

나타나고 있다.

이들 화학산업 관련 부정·부패는 한보사태와 같이 정치권력이 개입된 흔적이 상당하고, 90년대 들

어서는 산업정책 관련관료 및 주변의 협회·조합이 부정·부패의 표본으로 떠오르고 있다. 물론, 석

유화학 카르텔의 경우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개입됐다는 설도 무성하다.

화학저널은 화학산업 관련 부정·부패가 척결되고 투명한 산업정책과 자유경쟁이 자리를 잡을 때

진정한 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다고 판단, YS정권이 들어선 이래 부패의 근원을 파헤쳐 바로잡아 주

기를 기대하고 요구했으나, 아직까지 종무소식이다.

한발 나아가 화학산업정책을 수립·집행하는 관련부처 관료 및 감시감독기관들이 화학저널의 정상

적 보도 및 지적을 개선하기 보다는 이를 해당기업 및 협회에 통보해 대처토록 하는가 하면,관련회

사 및 협회를 부추겨 광고를 중단하라는 압력까지 행사하는 웃지못할 행태도 벌어지고 있다.

그러나 화학저널은 이 정도의 압력에 굴할 정도로 나약하지도 않고, 또 여느 사이비 언론과는 다르



다는 점 강조해둔다.

화학저널은 1 9 9 7년을 화학산업 관련 부정·부패 척결의 원년으로 삼아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분명

히 밝혀둔다.

<화학저널 1 9 9 7 / 2 / 2 4 >


